무죄한 어린이들의 순교축일
‘무죄한 성인들’ 이라고 부르는 어린이들의 순교 축일을 교회는 오래전부터 주님의 성탄 무렵에 지내고 있다.  마태오 복음 2 :16-18 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예수님을 방문한 뒤, 갓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헤로데가 베들레햄과 그 근방에 사는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들을 학살했다고 전하고 있는데 이는 그 옛날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의 힘과 생명력을 두려워한 나머지 히브리인들의 사내아이들을 모두 강물에 던지게 하였던 탈출기 1:22의 내용을 상기 시킨다.  모세가 파라오의 학살에서 구출 되었던 것처름 아기예수님 또한 베들레햄의 학살에서 살아남으셨다는 사실은, 지금여기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께서 바로 새로운 모세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구세사적 의 미를 지니고 있다.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해내지만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다.  
이 축일의 기원은2-3세기 교부들의 신앙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,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죽은 무죄한 어린이들의 순교를 찬양하면서 이들을 그리스도교의 가장 첫 순교자들로 여기곤 하였다. 이러한 잔통이 이어져 5세기에 순교 축일로 제정되었다. 
